
 2 0 2 4 년  9 월 호   7

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의로운 니파이 백성을 

방문하셨을 때, 당신의 손과 발의 “못 

자국을 만져 보”라고 권유하셨다. 예수님은 

당신께서 “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, 온 땅의 

하나님이며,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

당하였음을”(제3니파이 11:14) 백성들이 알기를 

바라셨다. 무리는 “하나씩” 예수께 나아갔다. 

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시간을 경험한 

후, 니파이인들은 그분이 예언된 구주이심을 

알았다.(제3니파이 11:15) 예수 그리스도께서 

오늘날 우리 앞에 물리적으로 서 계시지는 않지만, 

우리는 여전히 그분과 깊고도 개인적인 경험을 할 

수 있다.

니파이인들이 한 것처럼, 나도 그리스도께 

나아와 그분께 배우고, 그분에 대한 간증을 키울 

수 있다.

나도 그렇다

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다

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동영상을 
여기서 시청하세요.

니파이 백성


